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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김모씨는최근겨울바지를사러백화점

에들렀다가최소 10만원이넘는가격표를보고발

길을 돌렸다 결국 김씨는 SPA(제조유통 일괄

형 브랜드) 매장에서 3만9000원짜리 바지 2벌을

샀다

그는 백화점 브랜드 제품 한 벌을 살 돈이면

SPA 매장에선세벌을살수있다며 SPA 제품

은저렴할뿐아니라백화점브랜드와비교해도품

질이나쁘지 않다고말했다

다른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겨울옷을 정리하면

서 2년전산 SPA 브랜드옷을여러벌버렸다 저

렴한 SPA 의류는 조금 입다 버리고 새로 사도 큰

부담이되지않기때문이다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내놓는 SPA가최근국내패션산업의핵심

으로부상했다

국내에 SPA가등장한것은스페인브랜드망고

가한국에진출한지난 2001년으로거슬러올라간

다 하지만당시만해도고마진정책의백화점중심

유통환경과 핵심상권의높은부동산비용때문에

SPA가큰성공을거두지못했다

그러나아시아거점시장으로서한국시장의중

요성이부각되고국내패션시장의구매력이재평

가되면서 2005년유니클로를시작으로 2008년스

페인의자라 2010년스웨덴의H&M등이국내에

속속진출하면서시장상황은급변했다

불황의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떨어

진 환경은 SPA 성장에 힘을 더하면서 10년 만에

패션업계의판도를바꿔놓았다

SPA로 한국 소비자의 의류 소비형태도 판이하

게달라졌다 마치패스트푸드를먹듯이저렴한가

격의제품을빨리소비소모하고다시재구매에나

서고있다 이런 특성때문에 SPA 의류는 패스트

패션이라고불린다 수년간의장기침체에도 SPA

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자 의류업계에서는

SPA말고되는게없다는말도나오고있다

덕분에 SPA 브랜드의매출은꺾일줄모르는성

장세를유지하고있다

2013년 기준 유니클로와 자라 H&M 등 주요

글로벌 SPA 브랜드의국내매출 합계는 1조2453

억원으로 전년대비 125%나 성장했다 SPA 산업

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던 2008년의 1069억원과

비교하면무려 12배가까이급성장한것이다

국내 SPA시장의선두주자로올해한국진출10

주년을맞은유니클로의 성장세는단연돋보인다

매출규모는 2005회계연도 300억원에서 10년만

에 6940억원으로 무려 33배 규모로 커졌고 매장

수도 4개에서 134개로 유통망은 10곳에서 130곳

으로급증했다

반면 SPA와 경쟁관계에있던중저가이지캐

주얼과고가트래디셔널캐주얼은 2009년이후성

장세가눈에띄게둔화했다

A백화점에따르면지오다노 폴햄등이지캐주

얼의전년대비매출신장률은2009년 158% 2010

년 201%로정점을찍은다음 2011년 103% 2012

년 63% 2013년 21%로내림세를보이고있다

빈폴폴로등으로대표되는트래디셔널캐주얼

의 신장률은 2009년 207%에서 2010년 119%

2011년 108% 2012년 88% 2013년 09%로 5년

연속내리막을걷고있다

한때젊은소비자들에게각광을받던패션브랜

드들도 SPA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경우도속출했다

시장 상황이 이처럼 SPA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국내 패션시장을 선도해온 대기업들도 속속 SPA

브랜드를간판으로내걸고키우기에앞장서고있다

삼성그룹의 패션 계열사인 제일모직은 지난

2012년 SPA브랜드에잇세컨즈를론칭해 한국판

유니클로로키우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패션유통 그룹인 이랜드는 지난 2009년 캐주얼

SPA 브랜드 스파오를시작으로여성캐주얼 미

쏘 속옷 SPA 브랜드 미쏘시크릿을 론칭했고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 여성 정장 브랜드 로엠

아동복브랜드 유솔등도SPA로전환했다

또신발분야의슈펜 아웃도어분야의 루켄 캐

릭터생활용품 버터남성복 NC 포맨등의 SPA

브랜드를다양한분야로확대하고있다 연합뉴스

H&M유니클로자라(ZARA) 등 SPA 브랜드가경기불황과소비트렌드변화에힘입어 폭풍성장하고있다 충장로 2가 와이즈파크에입점해있는 H&M

매장 광주일보자료사진

패스트패션장기 불황에나홀로성장

SPA 10년의류시장 판도를 바꾸다
유니클로자라H&M 등

글로벌제조직매형브랜드

작년국내매출 1조2453억원

2008년에 비해 12배 급성장

국내중저가브랜드내리막길

대기업속속 SPA 브랜드출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단열보온을 위한 겨울

용품매출이급증하고있다

25일온라인마켓 G마켓등에따르면이달 15

일부터기온이떨어지자창문에붙일수있는방

풍비닐인 창문형바람막이매출등이지난해같

은기간보다 500%이상급증했다

난방 텐트와 실내용 텐트 매출은 최근 10일간

600%나급증했고 문풍지와일명 뽁뽁이로불

리는 단열 시트 매출도 각각 100%와 50%가 늘

었다

내의와 전기방석 등 한겨울에나 쓸법한 생활

용품 매출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눈에 띄게 높아

졌다

내의매출은같은기간 35% 발열내의매출은

37% 증가했고 전기방석과 전기히터 매출은 각

각 79%와 114%늘었다

최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월

동준비가시작된데다추석이이미 9월초에지나

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계절이 달력을 앞

서가고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전

국대부분매장에서기능성보온내의 울트라히

트판매에들어갔다

지난해에 10월 말께 내의 판매를 시작했던 점

을고려하면한달반가량앞당겨상품을내놓은

셈이다

이마트도이달초부터보온내의 히트필을판

매하고있다

간단하게 창문에 붙일 수 있는 단열 시트처럼

난방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아이디어

상품들이 꾸준히 개발되는 것도 겨울용품 매출

이늘어나는요인으로분석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벌써 늦가을이라는 생각

이들정도로갑자기기온이떨어지면서겨울상

품군 매출이 늘고 있다며 난방비 부담을 줄이

려는소비자들도많아 당분간단열시트등관련

용품수요는계속늘어날것이라고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단열시트 뽁뽁이 난방텐트 보온내의

기온뚝 단열보온 용품불티
방풍비닐난방텐트단열시트보온내의등매출급증

12인가구가급격하게늘어나면서편의점이

주목받는유통채널로부상했다

이런 편의점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른 유

통채널과 구별되는 특징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

고걸어서매장을방문한다는점이다 따라서편

의점매출은날씨에 따른편차가다른유통채널

보다훨씬크다

그렇다면온도가올라가거나내려가면편의점

매출에는어떤변화가나타날까

편의점세븐일레븐은지난해 11월부터지난달

까지 1년간서울지역의날씨와점포매출의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도 오르거나 내릴

경우 점포 매출은 대략 1만1천원 가량 변화하는

것으로나타났다고 16일밝혔다

즉평균적으로기온이 1도오르면편의점하루

매출도 1만1천원 가량 늘어나고 기온이 내려가

면그만큼매출도줄어든다는의미다 특히평균

기온 구간별 매출 영향도를 보면 11도에서 20도

사이의 경우 기온이 1도 오르면 매출 변동은 대

략 1만8천500원으로그폭이가장컸다

반면 요즘과같은초겨울에해당하는 110도

구간에서는기온 1도당매출 변동폭이 5534원으

로가장적었다

또 기온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군에도 차이가

있었다 연간상품군별매출을판매시기의기온

구간별로 분류한 결과 술 종류라도 맥주는 평균

기온이 20도가넘는시기에 소주와막걸리등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

조를이뤘다

음료의 경우 차게 마시는 제품과 따뜻하게 마

시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 기온대별 매출 비중

에큰차이가없었다

유음료의경우기온대별매출구성비가비슷하

지만특히아주춥지도덥지도 않은1120도구

간의비중이가장컸고 당분과칼로리가높은과

자는다소쌀쌀한110도대비중이가장컸다

라면이나도시락 김밥같은편의점푸드상품

과와인은기온에따라매출구성비변화가크지

않은 항온상품이라는것이이번에도입증됐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은 날씨에 따라

매출에큰영향을받는유통채널이기때문에가장

먼저 날씨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며 날씨예보등을반영해재고를확보하는것이

사업의성패를좌우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날씨추워지면편의점매출떨어진다

세븐일레븐지난 1년 분석기온 1도 오르면 1만1천원늘어

SPA

의류의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

지 전 과정을 1개 회사가 모두 담당하는

이른바 제조직매형패션의류전문기업


